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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 「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 충남에서 네 번째로 열려(12.26.)

- 기회발전특구, 산단규제완화 등 정책 설명 및 충남 현안 청취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화) 충남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오승철 산업

기반실장 주재로 충남도 정무부지사, 유관기관, 기업인 등과 함께‘지역

경제정책 충남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소통마당은 산업부가 시･도에 찾아가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의 현안과 애로를 청취 및 토의하는 간담회로서, 11월 8일 강원도

에서 첫 발걸음을 떼고, 경북･전북에 이어 충남은 네 번째이다.

  그간의 간담회에서 발굴한 애로 중에서 해결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A기업)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노후된 시설로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기존 사업장의 이전 허용 건의

→ 기존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 규모 이상을 유지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 허용

② 
(B기업) 22.9kV선로로 20MW를 공급받는데, 154kV 선로를 설치해서 130MW를 

공급받게 되면, 22.9kV선로는 미활용으로 비용 낭비 발생, 기존 선로 활용 건의 

→ 기존 22.9kV 선로는 예비선로로 인정하여 추가 투자비용(약 20억원) 절감

   (154kV수전시 예비선로 설치원칙)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을 설명했고 충남도와 지역기업들은 전력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정부지원 확대 등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의 해답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의 소통”을 강조하며 “기업투자의 확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인바, 기업이 겪는 각종 애로를 파악하여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소통마당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에 신속하게 응답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민 (044-20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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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지역경제정책 충남 소통마당」행사 개요

◈ 산업부, 시·도, 지역혁신기관,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중앙의 지역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의 현안 및 건의 등 청취

□ 일  시 : ‘23. 12. 26(화), 14:00~15:30

□ 장  소 : 충남도청 5층 510호 중회의실

□ 참석자

 ㅇ 산업기반실장, 충남도 정무부지사, 유관기관 3개, 지역기업 3개 

업체 등 약 15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04 (4‘)   모두 발언
산업기반실장,
정무부지사

14:04∼14:20 (16‘)   지역경제정책 설명 산업부

14:20∼14:36 (16‘)   충남 현안사항 발표 충남도, 지역기업

14:36~15:26 (50‘)   자유 토의

15:26~15:30 (4‘)   마무리 발언
정무부지사,

산업기반실장


